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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아공 경제 주요 동향 (19.5.13-26) 

2019.5.30. 주남아공대사관

1. 거시 경제 동향

o (경제성장 전망치) OECD는 2019년 남아공 경제성장 전망치를 1.7%에서 1.2%로, 2020년 

경제성장률은 2%에서 1.7%로 하향 조정함.

- OECD는 남아공의 높은 실업률 개선과 저성장세 극복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면

서, ▴인프라 투자와 역량강화 및 경쟁 확대를 위한 구조개혁 ▴관광업 등 노동집

약적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▴정부 부채 감소를 위한 지출 효율성의 필요

성을 언급함.

o (금리) 5.23(목) 남아공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6.75%로 동결함. 

- 이는 최근 물가상승률 안정과 경기부양 필요성에도 불구하고, 전기세 인상, 연

료 가격 상승, 환율 변동에 따른 물가 상승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으로 판단됨.

- 통화정책위원회 총 5명 위원 중 2명은 금리 인하에 투표한 것으로 발표되어 7월

에 있을 차기 통화정책위원회에서 금리 인하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.

- EIU의 분석에 따르면, 향후(7월, 9월, 11월) 발표될 기준금리는 남아공 인플레

이션 가속화와 둔화에 따라 각각 0.25%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있음.

  

o (물가) 남아공 통계청은 5.22(수)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19년 4월 기준 4.4%를 

기록하여 전월인 2019년 3월 4.5%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고 발표함.

- 통계청에 따르면, 급격한 국내 유가 상승에 따라 교통 부문이 0.9%(3월)에서 

1.1%(4월)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코올음료 및 담배 부문은 0.4%(3월)에서 

0.3%(4월)로 소폭 하락하고 여가 및 문화생활 부문이 0.1%(3월)에서 0%(4월)로 

소폭 하락하여 물가 상승률 하락에 기여함.

   ※ 주별로는 Eastern Cape의 물가상승률이 3.8%로 가장 낮으며 Western Cape가 5.2%로 가장 높

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함. 요하네스버그와 프레토리아가 속해있는 Gauteng의 물가상승률은 

4.2%를 기록함.

- EIU는 남아공의 2019년 인플레이션 전망을 5%로 유지하였으며, OECD는 인플레이

션 예상치가 완만하게 유지될 경우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 증가를 고려할 수 있

다고 언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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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소비자 물가 상승률 현황]

 <출처: 남아공 통계청>

o (대외준비자산) 남아공 중앙은행은 2019년 4월 말 기준 총 대외준비자산을 496억 7900

만 미불로 발표하였는바, 이는 전월(508억 3600만 미불) 대비 하락한 수치임.

o (노동시장 주요 지표) 남아공 통계청에 따르면 남아공의 실업률은 2018년 1/4분기 

이후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, 광업 및 금속 회사 앵글로 아메리카 

Platinum(Amplats) 사가 림포포주 Burgersfort의 Mototolo 광산에서 643명의 직

원을 파업을 이유로 해고한바, 2019년 2분기 실업률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

전망됨.

  ※ 5.10(금) 남아공 법원이 Giwusa 노조에 대해 Mototolo 광산 내 파업 금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

구하고 5.12(일) 파업이 진행된 것에 대해 Amplats 사는 노조에 대한 실망을 표명함.

 <단위 : 천명>

시기

지표

2018년 1월-3월 2018년 10월-12월 2019년 1월-3월

생산가능인구 37,678 38,134 38,283

경제

활동

인구

취업자 16,378 16,529 16,291

실업자 5,980 6,139 6,201
합 22,358 22,668 22,492

비경제활동인구 15,320 15,466 15,791
실업률(%) 26.7 27.1 27.6

  <자료원: 남아공 통계청>

o (환율) 시릴 라마포사의 대통령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이후 미화 대비 랜드화의 

가치는 강세를 보였으나(5.10. 달러당 14.16랜드),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,250

억불 상당의 대중 관세 예고 이후, 랜드화의 가치가 절하되어 남아공 중앙은행 

미화 대 랜드화 고시환율이 5.26. 14.43 랜드까지 하락함. 

o (기업신뢰지수) 남아공상공회의소(SACCI)는 2019년 4월 기준 남아공 기업신뢰

지수가 93.7p를 기록하여 전월(91.8p)보다 상승했으나 전년 동기(96.0)보다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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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락했다고 발표함.

- 상공회의소는 5.8 총선에서 모든 정당들이 공통적으로 경기부양과 직업창출을 

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, 4월 이후 순환 단전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

긍정적으로 작용했으나, 인플레이션, 랜드화의 평가절하, 수출량 감소 등이 

신뢰지수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함. 

2. 총선 이후 신용등급 동향

o (S&P 사의 글로벌 신용평가 등급 유지) 남아공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함에 

따라 인플레이션이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어, S&P 사는 남아공의 

신용등급(현재 투자 부적격)을 유지할 전망임.

  ※ S&P 사는 주마 대통령 스캔들 이후 내각 재구성 여파로 인해 long-term foreign rating을 BB등

급으로, local currency sovereign credit rating을 BB+등급으로 평가함.

o (Moody’s 사의 국가신용등급 하향 경고) Moody’s 사는 5.19(일) ▲남아공의 부

채 규모 증가 ▲GDP 대비 부채 비율의 상승(2020/21년까지 60%에 도달할 것으로 

예상) ▲국영기업 Eskom의 부채 문제 등으로 인해 남아공의 국가신용등급이 Junk 

레벨로 낮아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라마포사 행정부가 신뢰 가능한 내각을 구성

하는 것이 등급 하향 방지에 필요하다고 분석함.

- Moody’s 사는 남아공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23년까지 70%로 상승할 수 있

다고 경고했고, 현재 남아공의 부채 규모는 Baa3 집단 국가들과 유사하지만, 정

책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모로코와 같은 Baa1 국가들의 전망과 유사하게 하향

될 것이라고 우려함.

- 아울러, 라마포사 대통령의 향후 내각 규모 축소, 주마 행정부의 잔여 세력 제

거, 토지 무상수용 정책의 구체성 제고, Eskom 등 국영기업에 대한 지속 가능한 

해결책 모색이 11월 1일 예정된 Moody’s사의 남아공 신용등급 발표 이전까지 

진행되어야 한다고 평가

   ※ Moody’s 사마저 남아공을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분류할 경우, 남아공은 씨티 세계정부채권지

수에서 제명되어 자산관리사들이 남아공 채권을 팔도록 권장됨으로써 디폴트 확률이 상승하여 

랜드화 가치 하락이 예상됨.

3. 남아공 탄소세 부과 임박

o (탄소세 부과에 따른 유류세 인상) 재무부의 2.20(수) budget speech 발표에 따

라 올해 6월부터 남아공 기업, 개인 및 공공 단체에 오염자 부담 원칙을 고려한 

탄소세가 부과될 예정임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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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- 자동차 연합(Automobile Association)은 그 결과 휘발류 가격은 리터당 9c, 디

젤 가격은 리터당 10c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함.

- 경제 전문가 Jannie Rossouw는 유류세 인상이 랜드화 약화와 국내 유가 상승으

로 이어질 것으로 파악해 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와 빈곤층의 경제력

을 악화시킬 것으로 분석함.

- Rossouw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OPEC에 원유가격 하락을 요청한 것의 낙수효

과가 남아공까지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았고 남아공 정부 또한 과도한 세금 부

과에 의존하려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함.

   ※ 휘발류 리터당 판매가격 변화: R7.48(08)→R16.02(18), 60리터 탱크 재충전 비용 변화: 

R448.71(08)→R961.20(18), 미 달러 대비 랜드화 환율 변화: R7.60(08)→R13.54(18).

4. 국영전력기업 Eskom CEO 사임 의사 표명

o 국영전력기업 에스콤(Eskom)의 CEO인 Phakamani Hadebe는 5.24(금) 금년 7월말 

에스콤을 떠나겠다는 사임 의사를 밝힘.

 - 동인은 재무부 및 Barclay 은행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, 국영 토지농업은행의 

CEO 등으로 근무하면서(2008-2013) 동 은행의 경영을 개선한 성과가 인정되어 

2018.5월 경영부실을 겪고 있는 에스콤의 CEO에 임명되었으나 임명 후 1년만에 사

임 의사를 밝힘.

 - Hadebe는 격무로 인해 건강이 악화된 것을 사임의 이유로 밝혔으며, 일각에서는 

전력분야 지식이 부족한 Hadebe가 에스콤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의견

이 제시되기도 함. 

o 에스콤은 현재 4,400억 랜드 상당의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이중 2,730억 랜드에 

대해 남아공 정부가 보증을 제공하고 있음. 정부는 에스콤에 추가적으로 

2019/20-21/22 3개 회계연도간 690억 랜드를 투입할 계획임.

 - 에스콤은 2019/20년 회계연도 중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출처로부터 

460억 랜드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 

 - 에스콤은 올해 초 전력 생산량 부족 및 기계결함 등을 이유로 순환단전

(load-shedding)을 실시하였으며, 이는 광업, 제조업, 소매업 등 산업의 생산 

하락을 야기, 1분기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진 바 있음.  

5. Goldman Sachs 남아공 투자 계획 발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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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5.15(수) 미국계 투자은행 Goldman Sachs는 남아공 금융업체 Investec과의 파트

너십을 통해 아프리카의 증권거래 사업을 확장하기로 발표함. 

 - Goldman Sachs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총괄 Colin Coleman은 동 결정이 향후 

남아공 경제 회복에 대한 확신에서 기인한 것이라 언급함.

※ Goldman Sachs는 남아공에 20년간 진출해있으며 고정수익 상품, 자산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

중.

6. Bonjanala 특별경제구역 지정 추진

o 통상산업부(DTI)는 5.13. Bonjanala(프리토리아 북부 인접 지역)를 North West주

의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임을 밝힘.

 - 현재 제안된 구역의 넓이는 1175헥타르에 달하며, 광업, 제조업 및 재생에너지 산

업의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됨. 끝. 


